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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생리학회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생리학회 이사장으로 일하게 된 안덕선입니다. 회원분들께 이렇
게 지면으로나마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대한생리학회는 처음 결성된 이래 학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
여를 바탕으로 양적인 면뿐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괄목할만한 성장
을 이루어 왔습니다. 이런 변화는 최근 영남의대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정기 학술대회에서 잘 볼 수 있었으며, 이와 같은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오신 전임 집행부의 헌신적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과거에 비교해 학회가 양적으로 크게 팽창한 상태입니다. 이는 분과
학회 제도 도입을 통해 저변 확대에 힘쓴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되며, 
이런 노력이 단순한 회원 수 확장에 그치지 않고 학술대회의 질적 수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였
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학회 발전 방향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고 강화해 나가고자 합
니다. 
  이런 노력에 더하여 생리학회의 운영에 관련해서는 일선 회원들의 의견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새롭게 구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생리학회는 전체 이사회와 총회를 
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행이사회 및 산하 소위원회를 통해 이사회와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집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 회원 수가 비교적 적은 상태에선 의견 수렴과 집행
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지만, 점차 기존의 체계만으로 일선 회원들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학회 운영에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회 활동에 주축이 되는 
젊은 연구자들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고, 이들의 의견이 학회 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 되는 
통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에 더해 과거에 비교하여 학회 활동에 소극적인 원로 회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대한생리학회의 ‘주인’은 회원 모두입니다. 이사장을 포함한 우리 집행부는 ‘주인’이 바라는 바
를 제대로 파악해서 이를 실제로 구현하는 ‘일꾼’의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
의 임기 동안 생리학회 모든 회원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학회 운영에 효율적으로 
반영함으로써 회원 모두가 학회 활동에 주인 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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